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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호텔 방역 현장 점검
- 12. 9. 문체부 제2차관, 방역 강화로 어려움 겪는 호텔업계 애로사항 청취 -

  문화체육관광부(장관 황희, 이하 문체부) 오영우 제2차관은 12월 9일(목), 

서울에 있는 호텔 ‘워커힐 호텔앤리조트’를 방문해 방역 현장을 점검하고 

애로사항을 살폈다.

  오영우 차관은 코로나19 특별 방역 대책 추가 후속 조치에 따라, 호텔 내 

식당 등의 ‘방역패스’ 적용, 사적 모임 인원 제한(수도권 6인)에 따른 시설 

이용 제한 등을 중심으로 호텔의 방역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. 특히 작년 

연말연시에 코로나19가 확산되었던 점을 고려해 호텔 내 방역수칙을 철저

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.

 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. 

호텔업계와 현장 관계자들은 숙박할인권 지원 사업 연장 등 코로나19로 

침체된 호텔업을 회복하고 관광업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요청했다. 

  한국호텔업협회 유용종 회장은 “최근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

인해 업계가 어렵지만,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. 

정부는 업계 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해주길 바란다.”라며 업계 정상화를 

위한 지원을 강조했다. 

  오 차관은 “연말연시에는 호텔 등 숙박시설의 이용자가 늘어날 수 있기 

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. 정부가 이번 달을 ‘특별방역점검기간’으로 

정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줄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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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을 당부드린다.”라며, “호텔업 등 관광업계의 회복을 위한 방안을 

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 

※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


